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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별 밀 유전자원의 농업형질 및 종실특성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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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에서 밀은 높은 활용도와 소비율에 비해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품종 육성이 시급함에도 불

구하고, 밀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구조는 크고 복잡하여 유전체 분석의 어려움이 크다. 밀 게놈염기서열의 분석이 완료되어 

밀 유전체 선발 (Genomic Selection)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밀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맞춤형 

밀 핵심집단 (Wheat core collection)을 구축하고자 농업형질 및 종실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연구팀은 전세계 60여개 국가로부터 수집한 1,969점 (국내 350여 점, 중국 160여점, 아프가니스탄 75점, 미국 155점, 멕시코 

367점 등)의 밀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1수 1열법으로 파종하고 생육 특성조사를 수행하였다. 입모율, 엽색, 초형, 수형, 출수기, 

성숙기 등의 표현형질을 조사하였으며, 그 외에 도복율 및 이병율 (붉은곰팡이병, 녹병, 흰가루병 등) 등을 조사하였다. 아울러 

NIR 분석을 통한 종실 단백질 함량 분석 및 수확량 등의 종실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지난해와 올해를 걸쳐 2년간 조사한 밀 수집자원 1.969점의 특성조사를 실시하였다. 국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밀 생육특성

인 출수기 및 등숙기를 조사한 결과 4월 초부터 출수가 되지 않는 자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나, 대부분이 4월 말부터 5월 

초에 이르렀으며 국내자원은 대부분 이 시기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. 성숙기는 출수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내자원

의 평균 성숙기는 6월 4일로 가장 빨랐고, 북한자원은 6월 8일, 인도자원 및 일본자원은 6월 9일로 그 뒤를 이었다. 성숙기가 

6월 10일 이전인 자원 중 국내 282점, 멕시코 126점, 중국 77점, 에티오피아 35점, 북한 17점, 일본 14 등 600여점이 해당되었으

며, 이들 중 NIR 분석을 통해 단백질 함량을 조사함으로써 과자용, 면용, 빵용으로 특성을 구분하였다. 본 연구결과는 이후 유

전분석을 통해 국내환경 적응 고품질 밀 육종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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